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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-스페인, 첨단 기술개발을 통해
기술패권 경쟁의 파고 넘는다.

- 인공지능·첨단소재·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동R&D에 총 270억원 지원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3월 5일(수) 스페인 마드리드

에서 스페인 과학혁신부와 함께 제2차 한-스페인 산업기술협력공동위원회를 

개최하였다. 

  양국은 ‘15년부터 전세계 48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공동연구(R&D) 

플랫폼인 유레카 네트워크를 통해 양국 간 기술협력을 추진해 왔으며, ’23년

부터는 협력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여 양국의 산업 전략을 고려한 중대형 

공동R&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, 양자 공동R&D 과제를 지원*해 왔다.

   * ‘23년 모빌리티, ’24년 재생에너지 등에 4개 과제, 총 256억원 지원(양국 합산)

  이번 공동위에서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과 테레사 리에스고 스페인 

과학혁신부 혁신차관보는 AI, 첨단소재, 반도체 등은 전 산업에 적용되는 

핵심 요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, 양국의 중점 기술협력 분야로 ‘25년 

인공지능·반도체, ’26년 첨단소재·나노소재를 선정하였다. 양국은 중점 협력 

분야에 총 270억원 규모(양국 합산)의 공동R&D를 지원할 계획이다.

  금번 선정된 중점 기술협력분야(인공지능, 첨단소재, 반도체 등)는 모두 

우리 산업 전반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첨단 산업분야로서, 양국 산학연의 

기술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 뿐 아니라 이를 빠르게 산업에 적용·

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국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

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

 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“금번 공동위는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첨단 

신기술 분야로 확대하고, 한-스페인 간 기술협력 기반을 한층 탄탄하게 

강화한데 의의가 있다”고 밝히며, “앞으로도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



패권 경쟁에 대응해 기술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들의 첨단기술 확보를 지원

하고, 유망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

  양국은 공동위에 이어 금년 4월 독일에서 개최 예정인 코리아유레카데이* 

등을 활용하여 양국 산학연의 폭넓은 기술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, 

유망한 기술협력 과제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. 

     * 한국-유레카 회원국 간 기술협력 네트워킹 행사(’25.4.2~3일, 독일 하노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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